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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8. 31.(목)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 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

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

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2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

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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